
질문1)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K-pop을 비롯한 한류는 민간차원에서 양국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소스가 되고 있음,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결정시 

일본문화의 범람을 우려하던 문화계의 우려와는 달리 일본에서 오히려 한류가 꽃

피우는 계기가 되었음, 연예계를 대표하는 인사로서 당시에 어떠한 입장을 가졌

으며, 현재 상황을 비추어 어떠한 감회를 갖는지?  

 

답변) 

정말 오랜만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존함을 여기서 들어봅니다. 그분께

서 생존해 계실 적에 저를 대함에 있어 ‘우리 왕! 잘 있는가? 드라마 

잘 보고 있네, 드라마는 언제 끝나는가?’ 하시며, 항상 소탈하시고 인

간적인 모습으로 저를 대해 주셨던 따뜻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자

리를 빌어 대중문화예술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문

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일본 문화 1차 개방계획을 발표했을 때 저희 대

중문화예술인들은 모두가 크게 긴장했습니다. 일본문화 개방 이전부

터 한국에서 일본문화의 영향은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일본문화를 좀 더 자유롭게 접하고, 일본에서는 

배용준, 보아, 동방신기 등 1차 한류세대, 소녀시대, 카라 등 2차 한

류세대 등을 거쳐 방탄소년단, 트와이스를 중심으로 하는 신 한류를 

보면서 한국 대중문화의 힘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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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양국간의 자연스러운 문화교류와 문화향유가 계속 이어지기

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일본과 한국은 이제 고령화 시대에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그 

세대에 맞는 작품을 준비한다면 또 한번 한류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전에 90세 노인의 일본영화를 봤습니다. 한 늙은 건축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건축가는 마을을 설계하고 평생 그 마을을 떠나

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그 마을에 살면서 자기가 혹시나 설계를 

잘못하지는 않았는지를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한 노 

건축가의 이야기였지만 그 건축가의 삶을 보면서 저는 이 영화속에서 

대단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작품을 우리가 준비할 수만 있다

면, 말씀드렸듯이 한류의 중흥기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런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그런 역할도 해보고 싶습니다. 

  

* Presented at the 14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Jeju, South Korea, May 29-31, 2019, http://www.jejuforum.or.kr/m21_program.php?year=2019



 

질문2) 

한일관계 개선을 위하여 문화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일관계는 그만큼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

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는 좋지 않은 적도 있었고, 일본에서 

반한과 혐한이 조성되기도 했지만 젊은 세대들은 점점 정치와 문화를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것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양국간에 인적교류를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의 정치적 갈등에도 K팝 가수

들의 일본에서의 공연은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공적 차원에서 이 같은 문화적 교류를 통해 정치 갈등에서 오는 양국

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정책적 시도를 정부차원에서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류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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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과거 겨울소나타가 일본에서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베트

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인기를 구가한데 이어 최근에는 BTS가 빌보드차트 1위에 

오르는 등 K-pop의 열기가 전세계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음. K-pop을 비롯한 한

류가 우리나라 이미지 확산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신다면? 

 

답변) 

우리 문화, 우리 콘텐츠의 힘을 보여준 쾌거이기도 합니다. 콘텐츠에

는 메시지(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드라마 대장금, BTS의 노래에는 

서사구조가 있죠. 한국전통문화에는 역경과 극복의 서사가 있고 청춘

의 아픔과 상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면을 찾아가는 서사가 있습니

다. 이에 대해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공감대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문화에 실어낼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

해서 한류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써야하는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컬쳐입니다. 자칫 한류라는 것이 상대국가의 문화에 비해 우

월한 것처럼 느껴지는 워딩은 우리 스스로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러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때, 우리 한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세계

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호감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 호감이 곧 대한민국입니다. 

 

상대의 문화 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 말고, 우리의 문화 값어치와 

국가의 브랜드를 해치는 행동을 해서도 안되며, 지금의 이런 성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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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으로 인식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류에 대한 호감을 귀하게 알고, 이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으

로까지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류의 산업은 분명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한류는 하나의 기

획사나 스타 개인을 관리하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무형의 국가 경쟁

력을 제고하는 국가적 사안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한류스타들의 윤

리관이 무너졌을 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성교육관

의 설립과 지원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

다. 

  

* Presented at the 14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Jeju, South Korea, May 29-31, 2019, http://www.jejuforum.or.kr/m21_program.php?year=2019




